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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도시  관광엔  자전거 . 
지금은 어반 바이킹(Urban Biking)이 대세   
서울시는  ‘따릉이 ’, 스위스는  ‘롤트 ’  
서울시는  ‘차  없는  날 ’, 스위스는  ‘슬로우  업 ’  
산업  역사  발자취  따라가는  루트부터  라인강  루트까지   
과거  철도  위에  만든  자전거  고속도로부터  구시가지  무료  자전거  대여까지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9월에는 ‘서울 차 없는 날 2017’ 환경행사를 진행하며 자전거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심을 가득 메웠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추석 연휴에 자전거로 떠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을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자전거길이 주변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자전거는 대세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자전거 여행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고객층이라는 분석이 있어, 각 지역 관광청들은 스위스 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와 함께 자전거 
관련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차 없는 날’에 해당하는 
‘슬로우업(SlowUp)’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위스에서 2000년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하루 동안 약 
30km의 도로에 동력 차량을 모두 금지시키고, 해당 구간을 따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하며 축제처럼 자리잡게 되었는데, ‘속도는 줄이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는 철학으로, 참가자 
모두가 걷기나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이용해 하루를 즐기고 있다. 슬로우업을 개최하는 도시가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이러한 슬로우 트래블 트렌드에 맞춰 스위스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반 바이킹(Urban Biking)’을 소개하고 있다. 스위스 도심지를 관통하는 자전거 루트는 스위스를 
자전거의 나라답게 잘 설비되어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최근 점점 많은 이들이 자전거로 여행에 나서고 
있다. 그로 인해 도심의 자전거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루트 
외에도 도시 바로 밖에 자리한 자연으로 이끄는 루트도 인기다.  
 
그 중, 주요 도시의 자전거 루트를 소개한다.  
 
1. 빈터투어 (Winterthur)  
산업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트레일   
빈터투어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자전거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로 빈터투어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다. 20개의 사인물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도시 곳곳의 정보가 잘 담겨져 있다. 
‘인두스트리쿨투르베그(Industriekulturweg)’라는 이름의 이 루트는 빈터투어의 도시 중심지는 물론, 
도심지 밖에 위치한 퇴스(Töss) 강을 따라가는 루트로도 이어지는데, 자전거로 둘러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2. 루체른 (Luzern) 
자전거  고속도로 , 벨로베그 (Veloweg)  
루체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벨로베그가 있는데, 루체른에서 시작해 필라투스(Pilatus) 케이블카 역이 
있는 크리엔스(Kriens)까지 이어진다. 이 투어의 특별한 점은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과거에 중앙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철로의 한 국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2km의 ‘문화 도로’로 루체른의 주거지를 관통하며 
자전거로 아름다운 루체른 시내와 외곽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 2_Luzern_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다음 저작권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  Emanuel Ammon / Luzern Tourismus 
 
3. 생갈렌 (St. Gallen) 
라인강  루트   
스위스 동부에 자리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도원과 부속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 
생갈렌에서 자전거를 타고 옛 라인강을 따라 라이넥(Rheineck)까지 이어지는 루트다. 생갈렌의 
식물원에서 시작하는 이 루트는 뫼르취빌(Mörschwil)로 이어지다 보덴제(Bodensee) 호수까지 여정을 
계속한다. 호숫가를 따라 낭만적인 마을 로르샤흐(Rorschach)를 지나 훈터바써의 장터를 구경할 수 
있는 알텐라인(Altenrhein)까지 라이딩을 즐기며 옛 라인 강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생갈렌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4. 취리히 (Zurich) 
구시가지와  공원 , 그리고  강가  자전거  투어   
취리히가 스위스 최대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는 자연과 초록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구시가지의 낭만과 고즈넉함, 공원의 푸르름과 한적함, 강가의 로맨틱함을 자전거로 서서히 둘러보기 
좋다. 취리히에서는 ‘쥐리 롤트(Züri rollt)’라는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한 
대 빌려, 두 바퀴로 취리히 구시가지 곳곳을 둘러보기 좋다. 도시형 자전거나 이바이크, 어린이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 여권과 CHF 20의 보증금을 대여소에 맡기면 된다.  
 
5. 베른 (Bern) 
구시가지  자전거  투어   
베른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이바이크,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베른 롤트(Bern 
rolt)’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권과 보증금 CHF 20을 맡기면 원하는 것을 무료로 4시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추가 되는 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CHF 1를 지불해야 한다. 총 5일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베른의 밀크갸슬리(Milchgässli), 히르셴그라벤(Hirschengraben), 
초이그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 베른 롤트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다. 단, 5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한다.  
 
6. 벨린쪼나 (Bellinzona) 
티치노 (Ticino) 주의  정원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길  
스위스 남부 이태리어권의 벨렌쪼나에서 시작하는 자전거 투어는 티치노 주의 식물원을 지나 
마가디노(Magadino) 평원을 따라 로까르노(Locarno)까지 이어진다. 알프스 봉우리가 저 멀리 펼쳐지는 
풍경을 따라 페달을 밟다보면 벨린쪼나의 유명한 세 성이 눈 앞에 나타난다. 로까르노에 도착하면 
휴양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자료협조: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